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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현재 (Past&Present) 展 

핑크갤러리에서는 2011년 5월 24일 부터 7월 24일까지 피카소, 마티스, 램브란트, 샤갈, 마네, 클림트와 3인의 현대여성 작가 (아나 샌스타드, 그레이스 림, 김혜연) 의 총26점 작품으로 두 달간 “과거와 현재”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Past & Present)전은 대가들의 명작 드로잉, 석판화와 3인 현대여성의 회화작품과 C-print, 모노타입판화를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1881-1973, 스페인 태생) 의 1970년 석판화 “여인상(Tete de Femme au Profil: 22x26 inches)”과 “게르니카(Guernica: 에스파냐 내란을 주제로 전쟁의 비극성을 표현한 피카소의 대표작, 1937)의 study”; 마크 샤갈 (Mark Chagall 1887-1985, 야수파/Fauvism와 입체파/Cubism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Surrealism에 주요 공헌한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화가) 의 “En Bon Souvenir(좋은 추억에)” 드로잉(6 x 8 inches); 앙리 마티스 (Henri Hatisse 1869-1954, 프랑스 북부에서 태어난 작가로 그가 주도한 야수파/Fauvism 운동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이며, 원색의 대담한 병렬(竝列)을 강조하여 강렬한 개성적 표현을 했다) 의 부인 Mari Matisse 를 그린 석판화 ”Portrait of Madaemoiselle M. Matisse”, original etching on paper, 1920, hand signed by Matisse;  클림트 (Gustav Klimt,1862- 1918, 오스트리아 태생) 의 손으로 만든 사진 판화 “the Park”, Heliogravure c 1918; 마네 (Edouard Manet, 1832-1883 프랑스태생) 의 “모자를 쓴 샤를 보들레르의 초상화(Portrait de Charles Baudelaire au chapeau)” 석판화(Etching, 13x7.4cm); 램브란트(Rembrandt 1606~1669, 네덜란드의 화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17세기 유럽회화 사상 최대의 화가)의 석판화를 전시합니다. 또한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3인의 여성작가; 아나 샌스타드 (Anne Senstad, 노르웨이 태생 뉴욕에서 활동 중)는 본인의 비디오 작품에서 캡쳐한 C-print (1/6 Edition) 3점의 노랑, 빨강, 파랑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빛의 순수한 색만을 추출하여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박물관에서 루이스 브루주아 전시 다음으로 곧 전시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림 (Grace Rim, 한국 태생으로 샌프란시스코, 베니스, 뉴욕에서 작품활동을 왕성히 하며 2011년 5월 뉴욕에서 개인전, 2011년 6월, 7월에 Venice MAPPING PROJECT 전 등으로 해외에서도 열심히 활약하는 작가)은 모노타입판화 2점과 한지를 사용한 100호 회화작품(날개/천사) 1점을 선보입니다. 김혜연 (Hey-Youn Kim)은 대진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떠오르는 스타 작가로 여성의 섬세함을 화려한 신발과 가구를 통해 마치 비단에 수놓은 듯한 동화적이고 소녀적인 감성이 섞인 화려하고 아름다운 14점(200호 2 점)의 열정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핑크갤러리는 주목 받는 국내외 작가와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공간에서 우리 문화 예술에 이바지한다는 열정으로 언제나 참신하고 좋은 전시로 예술애호가와 모든 이의 문화예술 사랑에 동석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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